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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김효경 분석관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21호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현황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 
상승 요인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1) 포함) 비율은 1995년 3.2%
에서 2024년 4.4%로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10%) 구조가 유지되는 등 최근까지 과세체계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경제 규모(명목GDP)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

	‑ 이러한 세수 변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장래 세수 예측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 상승의 주요한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세입 여건과 관련한 시사점 등도 검토해 보고자 함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징수 효율성 수준을 나타내는 
‘세수율(VAT Revenue Ratio; VRR)’ 지표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OECD 등의 보고서는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을 구성하는 요인을 ① 경제 내 부가가치세 
세원인 최종소비지출2) 비중, ② 표준세율, ③ 세수율(VRR) 요인으로 분해하여 살펴봄3)4)

[그림 1]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연도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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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기간별 평균
(단위: %)

주: 1) 명목GDP 금액은 2024년 공표된 신계열(2020년 기준) 금액을 반영함
       2) 부가가치세수는 국세 및 지방소비세 이체액(현년도 및 과년도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반영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지방소비세율: (’10) 5% (’14) 11% (’19) 15% (’20) 21% (’22) 23.7% (’23) 25.3%

2)	� 실제 부가가치세수는 민간소비 외에 공제대상이 아닌 면세매출분에 대한 매입액 등에서도 발생함. 다만 이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국가 간 
비교 시에 표준화하기 어려우므로, 과세표준에 가장 근접한 최종소비지출을 반영(OECD, 2016)

3)

4)	� Simon, H. and M. Harding(2020), “What Drives Consumption Tax Revenues? Disentangling policy and macroeconomic drivers”,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47.

 

부가가치세 

명목 GDP
최종소비지출(부가가치세 제외)

명목 GDP
부가가치세

최종소비지출(부가가치세 제외) ❌ 표준세율
= ➀ ② 표준세율 ③❌ ❌

기간 기간별 평균

1995-1999 3.2

2000-2004 3.7

2005-2009 3.7

2010-2014 3.8

2015-2019 3.9

2020-2024 4.3



5)	� OECD의 경우 2023년까지 자료가 발표되어 해당 기간의 수치를 비교함 

6)	� 금융위기 이후 2009~2015년 기간 유럽 22개국 등을 중심으로 표준세율이 인상되면서 평균 세율 수준이 상승

	‑ 이 중 ‘세수율(VRR)’은 세원·표준세율 외 다른 영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추정한 징수 가능한 
세수 규모와 비교해, 실제 세수가 효율적으로 징수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

	‑ 우리나라 세수율(’95년 55.2% → ’23년 64.7%)5)은 OECD평균 세수율(’95년 53.4% → 
’23년 58.4%)에 비해 빠르게 상승한 모습

・세수율(VRR)  = 부가가치세
(최종소비지출-부가가치세) ❌ 표준세율 

[그림 2]  우리나라 세수율(VRR)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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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수율(VRR) 변화 국제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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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세수율(VRR) 계산 시 반영한 최종소비지출 금액은 부가가치세수를 제외한 금액임
       2. �부가가치세 미도입 국가 및 자료 부재 국가(1995년 호주·칠레·콜롬비아·코스타리카·슬로베니아·튀르키예, 1995년 및 

2023년 미국)를 제외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OECD, Tax Statistics; IMF DATA Portal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의 변동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율(10%)이 유지된 가운데 세수율(VRR)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 수준과 비교해 보면, OECD(평균)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 상승은 표준세율6)과 
세수율(VRR) 상승의 영향으로 설명되며 GDP 대비 최종소비 비율 하락의 영향은 상쇄됨

・OECD평균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최종소비 비율은 상승하였으나, 이는 정부소비 비율 
상승에 기인하며 민간소비 비율은 오히려 하락함

※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민간소비(부가가치세 포함) 비율(%, ’95 → ’23년): 52.1 → 49.9, 정부소비 비율: 9.7 → 17.6 
※ OECD평균 명목GDP 대비 민간소비(부가가치세 포함) 비율(%, ’95 → ’23년): 55.8 → 53.3, 정부소비 비율: 19.6 → 19.7  

주: 1) 최종소비는 부가가치세수를 제외한 금액을 산출하여 반영
	 2) OECD국가 중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부재한 국가를 제외하고 평균 산출
	 3) OECD의 통계는 현재 2023년까지 자료가 발표된 상황이므로, 해당 기간의 수치를 비교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OECD, Tax Statistics; IMF DATA Portal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 변화
(단위: %, %p)

구분 부가가치세/GDP
①×②×③

최종소비1)/GDP
①

표준세율
②

세수율(VRR)
③

OECD
평균2)

1995년 6.4 69.1 17.9 53.4

2023년3) 7.1 65.9 19.4 58.4
변동 +0.7 -3.1 +1.5 +5.0

(변동률) (+10.8) (-4.5) (+8.1) (+9.4)

한국

1995년 3.2 58.6 10.0 55.2
2023년 4.1 63.4 10.0 64.7

변동 +0.9 +4.8 - +9.4
(변동률) (+26.7) (+8.2) (-) (+17.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수율(VRR)의 변화는 과세체계 및 징수행정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정책의 변화, 과세대상 소비 등 세원의 세부 구성 변화의 영향 등에 
기인함7)

	‑ [조세 정책] �  �경감세율, 면세·영세, 공제 등 적용 수준을 결정하는 과세체계 관련 정책, 과세표준 
양성화 및 세무행정 디지털화 등 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한 정책 등

	‑ [세원 구성] �  �최종소비 내 세부담 수준이 낮은 소비(면세 대상 등)와 그 외 소비의 규모 등8)

	▪우리나라 세수율(VRR)은 과세표준 양성화와 관련한 신용카드 공제 정책 등으로 
과세기반이 점차 확대된 효과 등이 반영되어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왔음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94년) 및 소득공제(’99년), 현금영수증 공제(’05년) 등의 도입 이후 
신용카드 사용 등이 활성화되면서 세원포착이 용이해지고 세수율 상승에 기여9)                 

・부가가치세 세수율은 1998년 48.0%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후 2003년 61.9%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이후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왔음

	‑ 다만 이들 제도가 정착된 이후 최근의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는 이전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10)          

・가계소비지출 대비 개인 신용카드 등의 이용금액11)비율은 2002년 34.0%에서 2024년 88.1%로 
확대되는 등 이미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상황

	▪최근에는 필수재 등을 중심으로 한 면세대상 소비의 증가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상과세 대상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수율(VRR) 
상승에 영향12)

	‑ 세부담 역진성 완화를 위해 미가공 식료품 등과 같은 필수재 소비 등에 대해 면세 제도를 
적용하고 그 외 소비에는 일반 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소득 증가 시 소득탄력성이 낮은 필수재보다 그 외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

	‑ 선행연구에 따라 산업연관표13)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 추세를 분석한 결과14), 면세소비에 비해 
과세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등 전체 소비 내 과·면세 소비 구성의 변화가 관찰됨15) 

・면세소비 규모 대비 과세소비의 상대적 규모는 2000년 1.36배에서 2015년 1.49배, 2020년 
1.63배로 확대되었으며, 2022년에는 1.70배까지 확대됨

7)	 OECD(2024), “Consumption Tax Trends 2024”
8)	� IMF는 EU 및 일본 자료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세 정책의 변화가 크지 않고 특히 과세표준 양성화가 진척된 경우에는 징수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적 영향도 크지 않으므로 소비 구성 변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함(Ueda(2017), “The Evolution 
of Potential VAT Revenues and C-Efficiency in Advanced Economies”, IMF Working Paper, WP/17/158.)

9)	� 홍성훈·성명재(2013), “부가가치세 발전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	 기획재정부·KD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등
11)	 개인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은 개인 신용카드 일반 및 할부이용금액,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금액(한국은행)을 포함
12)	� 성명재(2020)는 1978~2018년 우리나라 산업연관표 및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면세범위에 역진성 보완 차원에서 필수품이 

주로 포함되고 일반과세 소비는 수요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면세소비와 일반과세 소비 간 소득탄력성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면세소비/GDP보다 과세소비/GDP가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이 최근 부가가치세/GDP 비율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성명재(2020),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성치 퍼즐: 원인분석과 전망”, 재정학연구 제13권 제4호, 63-111)

13)	 2022년(연장표)까지 발표된 산업연관표는 최종소비지출을 항목별로 가장 상세히 구분하는 자료이므로 분석에 활용함
14)	�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자료의 상품 구분은 380개(2020년) 항목으로 구분되나 부가가치세 과·면세 항목 구분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면세 항목이 혼재된 일부 항목의 경우 과·면세 비율을 일정비율로 배분해 집계함
15)	� Ueda(2017)는 EU 및 일본의 경우 경기 호황기에 정부소비가 둔화되고 경감세율·면세대상이 아닌 정상과세 대상 소비가 

증가하면서 침체기에 비해 세수율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Simon and Harding(2020)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정부소비 증가 및 소득탄력성이 높은 사치재·서비스 소비 감소로 OECD평균 세수율이 하락하였다고 분석

우리나라의  
세수율(VRR)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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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 변화가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이 점차 상승한 것은 세수 징수 효율성을 나타내는 세수율(VRR)이 
상승한 데 주로 기인
	‑ 신용카드 활성화 등을 통한 과표 양성화의 영향과 함께, 면세소비에 비해 과세소비가 빠르게 
증가한 세원 구성의 변화 추세가 최근의 세수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세율 등 과세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없었던 상황에서 나타난 이러한 추세는 면세·
감면 조정 등을 통한 세원 확보의 가능성을 시사
	‑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원조달기능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의 중요성을 감안해, 불필요한 
면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관리해 나갈 필요

요약 및 
시사점

	‑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과세소비 비중은 주로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면세 
소비 중에서는 의료·보건 분야 등의 소비는 증가한 가운데 미가공 식료품 소비 등의 감소가 
컸던 것으로 나타남 

・과세소비 중에서는 음식업 및 숙박업(+4.1%p, 이하 민간소비지출 대비 비율), 도소매 및 중개서비스
(+3.7%p) 등의 소비 비중이 확대되고 제조업 부문(-2.7%p), 음식료품(-1.5%p) 등의 소비 비중은 감소

・면세소비의 경우 의료·보건·복지(+1.3%p), 금융·보험서비스(+0.7%p) 등의 소비 비중이 
확대된 반면 미가공 식료품 항목을 중심으로 한 음식료품(-2.5%p) 및 농림수산업(-1.7%p) 부문, 
운송서비스(-0.8%p) 등의 소비 비중이 감소

	‑ 특히 2020~2022년 기간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재개 등의 영향으로 음식업 및 
숙박업(+1.1%p), 예술·스포츠·여가(+0.6%p)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과세소비 비중이 확대됨

주: �산업연관표(기본부문)는 5년 단위로 발표되는 실측표를 활용하였으며, 가장 최근 발표된 2021~2022년 자료도 반영하되 
이는 2020년 기준으로 작성된 연장표를 활용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과·면세 소비 규모 비교
(단위: 배)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과세소비/면세소비 비율 1.36 1.45 1.37 1.49 1.63 1.62 1.70

[그림 4]  과·면세 소비 비중 변화(민간소비지출 대비): 2000~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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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상품(2022년, 380개)을 과·면세로 구분하고 이를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정다운·성명재(2023) 참고) 
기준으로 분류함

      2. 상품분류 등 항목 기준의 일관성 등을 위해 2000년 이후 자료를 비교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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